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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형”의 리더십은 치밀, 꼼꼼, 세심하며,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워크홀릭 속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주목 받는 성향은 아닙니다. 때때로 권위적이고 타인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을 원하나 기대만큼 인정 받지는 못합니다. 자기 나름의 명분을 중시하며, 일과 사생활의 경계가 없습니다. 잘못에 대해 자책을 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주변을 즐겁게 하려 하나, 별로 즐겁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간적인 관계나 열정이 부각되기보다는 과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인간적으로는 밋밋하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치밀형의 대표적인 행동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동료 의식과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한다.
·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후에 의사 결정한다.
·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리더의 관리 소홀이다.
· 토론/강연을 통해 경영철학이나 원칙 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유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그룹의 실질적 오너인 이건희 전 회장의 리더십 유형이 '치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꼼꼼한 치밀형'의 특성입니다. 이건희 전 회장은 그룹 차원의 각종 홍보효과로 인해 영웅형의 리더십이 가장 잘 부각되어 있는 리더이기도 합니다. 치밀함에는 '포커 페이스'를 가진 리더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웅의 이미지와 치밀형의 리더십이 중첩된 이미지는 바로 “물밑에서는 치밀하게 모든 것을 짜놓고 겉으로는 호탕하게 보이려는 경향”으로 드러납니다. 2005년 전국을 들끓게 한 '안기부 X-파일 사건'이 터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은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 녹음테이프의 내부 보고문건과 녹취록(X-파일)에 1997년 여당인 신한국당 경선 및 대선 때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통한 삼성의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삼성은 물론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해서도 대중이 긍정적인 이미지와 동시에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솔직하게 자기 패를 펴보이는 느낌이 아닌 까닭입니다. 거침없이 전진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막을 하나 걷어내면 촘촘하고 탄탄하게 사방에 선을 대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치밀함은 문어발식으로 연결된 섬세한 조직의 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조직과 계획은 수하 부하들의 몫입니다. 
삼성에 몸 담고 있는 조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나 동료 의식이 없으면 가차없이 퇴출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성은 진심이 아닌 채로 겉으로만 드러나는 충성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조직의 룰이 붕괴된 사례가 바로 2007년 말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이 자신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5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 관리해왔다고 폭로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